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硏究論文

건 시의 고향 콤플렉스 극복과

- �北의 고향�을 중심으로 -

 성 *

1)

Ⅰ.

Ⅱ. 실향 식  시 경

Ⅲ. 실인식과 욕망  시 극복

Ⅳ. 결

< 고 헌>

<국 요약>

I. 서론

건(1928~1988)  시  40여  동  6권  시집1)  상재   있다. 이 시

집들  체  특  시  시 도에 라 색 를 달리 며 단계별 변모양상  

보이고 있다. 이러  변모양상  외 는 그  다양  실험  시 식과 새 운 

법  특징  변   단계를 보여 다. 편, 내 는 그  쟁체험

 상처  실향 식  시 극복 과 이 상 고 있다.

건  같  월남 시인인 종삼ㆍ 림과 함께 3인 연 시집 � 쟁과 과 

희망과�(1957)를 시작 , 1959 에는 첫시집 �사랑   풀이�를 간 게 

* 양  사과  료, 시 공(poemksj@hanmail.net).

1) 건  1950  � �지에 주  추천  ｢願｣(1월), ｢四月｣(3월)이, 랑  추천 ｢祝

禱｣(5월)가 당 어 등단 다. 그는 종삼ㆍ 림ㆍ 건 3인 연 시집 � 쟁과 과 희망

과�(자 계사, 1957)를 시작  �사랑   풀이�(춘조사, 1959); �춘향연가�( 각,

1967); �속  다�( 원사, 1970); � 리�( 사, 1979); �북  고향�(명지사, 1982); �돌�(

사, 1984)  출간 다. 이 외에 7권  시집과 1권  시 집, 2권  산 집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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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시에 해당 는 이 시들에는 주  ‘ ’  ‘ 장 어 ’  상징 는 6ㆍ25체

험  극 이 고 ,  색 를 띠며 상 고 있다. 이 시  시들  체  

모 니즘  특징  강 게 드러내며 그  독특  시 계를 열어간다. 시에 해당

는 �춘향연가�  �속  다�, � 리�  시 는 시  탕 에  언어실험과 

언어상징이 보다 심 고 있다. 이 시  시편들  장시(長詩)  시도  에 스,

그리고 다양  이미지  변용 등 달 고 탄  있는 언어미  주도 다.

�북  고향�  건  마지막 시집인 �돌�과 함께 이른  그  후 시에 속

는 시집이다. �북  고향�  시편들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  그 이  시들

과는 달리 개인 ㆍ주  감 출이 많 다는 것이다. 이  시들이 주  

쟁  모 과  상  보편  원에  상 고 있었다면, �북  고향�  

시편들  보다 개인사 인 색 를 띠고 있다. 이는 건 자신도 우 했듯, 개인

 공간체험  주   ‘고향시’2)라는 계 일 것이다. 그러나 이 시들  

이승훈도 지 3)했듯, 단 히 고향 그리움   ‘고향시’가 니라, 분단 모

에  시  이라는 에  그 시  를   있다.

건이 10여  간 써  고향 그리움  시들  이  권  시집  해  

출간  데는 나름  고충과 결단이 작용했 리라 본다. 이는 ‘그 다 해도 번번히 

써내는 시가 고향시 일색이라는 것  좀 지나  일이 니겠는가’라는 그  시집 

리말  통해 도 짐작 다. 이 시편들에는 일생 건  스  작용했  

‘실향민’이라는 존재 식과 고향회귀에  열망 그리고 시 극복 과 이 상

고 있다. 임없이 그  자 식  자극 며 그  여  일생 랑자   걷게 

했  이른  ‘고향 스’는 그가 극복해야  가장 큰 시 과 이  이다.

2) 건  시집 �북  고향�  리말에  ‘고향시’에 해 다 과 같이 말 고 있다. “ 든 고향

 고 지  시는 그 시인  극히 개인 인 체험이 탕  이루게 마 입니다. 해  고향시는  

시인  사 인 리  떨어질 가능  많이 지니게 겠 니다.  내 경우에도 외는 니

겠 니다. 그러나 그 다고 해  생각에도 없는 시를 쓴다는 것  나이 50에 이른 시인이  짓이 

 못 니다.…나는 이  나이 들어 고향 그리움  시를 써  시 쓰 에 있어  매

우 본 인 요체 나  새삼스런 름  게  것입니다.”

3) 이승훈, ｢6ㆍ25체험  시 극복｣, ≪ 사상≫, 1988. 8., 265쪽. 이승훈  이 에  �북  고향�

 시들에 해 다 과 같이 말 고 있다. “시집 �북  고향�에  시인이 노래 는 것 , 면

는 북  고향  그리워 는, 다소 감상 인 계일 것 같지만, 그러  감상  심 에  읽   

있는 것  분단 이데 에  시  이라고   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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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 시 계  핵심  그가 6ㆍ25체험과 분단 이데 를 어떻게 인식 고,

 어떤 실인식  토  시 극복  도 는 지에 그 이 달 있다. 라

 이 논  그  시  상상 과 시 식  내면  름  주도 는 쟁체험 특

히, 분단 식에 심  고 그  ‘고향 스’  시  극복과  검토 고자 

다. 그  내면 식에 이 뿌리내린 고향 스  그 극복과  면 히 검

토 는 것 , 건 시 계를 이해 는  나  요  계 가  것이다.  

그간 다소 논 가 미 했  시집 �북  고향�  연구함 써, 이 시집이 함축

고 있는 시인  시 도  미를 해명   있는 새 운 회가 리라 본다.

II. 실향의식의 시 배경

시집 �북  고향�에 실린 시편들  연 를 보면, 60 에 쓴 몇 편  빼고

는 부분 1970  부  1982 지 쓴 시들이다. 이는 그 동  닫 있  남북 

 이 열리게  즉, 70~80  ‘남북 십자회담’과 ‘이산가족 ’ 운동이 벌어

 시  상황과 맞  있다. 건이 70 에 들어 면  본격  ‘고향시’

를 쓸  있었  것  이러  외부  실과 연계  가진다고   있다.

라  이 시편들  단 히 시인  고향 그리움  심회만  상 고 있는 

것이 니라, 그 이면에 역사  시 에   실인식  내포 고 있다.

건  이러  분단 모  실체를 ‘실향민’  사람  보다 사실  조

명, 상 고 있다. 시집 �북  고향�  리말에는 시인  고향 그리움  심회

 실  고뇌 그리고 이후 시 여 이 시 어 있다.

 벗들과 얘 를 다가도 득 고향  떠 립니다. 뿐만 니라 고향

고는  계도 없이 시작  이야 인데, 그 이야  리를 잡  나는 

어느덧 이북에 고  고향에 잇 어 나만 는 이야 를 꾸며내고 맙니다.

그 게 해  나  얘 를 주고  사람  어리 게 합니다.

 이럴 도 있 니다. 별다른 생각없이 는 그럴  일입니다. 사람들

 그러  를 “ 청 니  ”라고 말합니다만 튼 이 다  생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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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이 는 그러  면 락없이 내 “ 청”  마  가운데 들어  자리

고 는 것이 있 니다. 그것  30여  에 헤어진 고향집    

마당 에  커다란 홰나 거나 거 부   300미  떨어진  

난 곳에 건히 어 있는 맑  샘 입니다.

― 시집 �북  고향�  리말에  

건  1928  평 남도 주군 동면 명 리 10번지에  부  金亨淳과 어

니 崔成俊  사이에 7   막내  태어난다. 어린 시 에는 리인 버지를 

라 도내  이곳 곳  며 보내 도 다. 그는 해 이  1945  인

상업고등 를 졸업 고, 이듬해 1946  여름 과 함께 다를 통해 월남 다. 월남 

후 그는 잠시 경 도 양주군 갈매국민 에  편  잡 도 다. 그러다 6ㆍ25가 

자 징집 어 했다가 동부 에  부상  입고 를 게 다.

이  입  부상  ‘지난 / 동부 에 / 맞 /검붉  탄  감싸 고/일그러

진  단단히 굳어/움직일  모르는/내 른손’(｢1954  4월  다｣) 등  

상 다. 이후 그는 생 에 걸쳐 쟁체험  시  상  상처  극복에 

주 게 다. 이는 6ㆍ25라는 민족상잔  극  실인식에  일어나는 불 과 

망, 그리고 상실  통   실인식이 그  내면에 잠재4) 고 있  이

다. 래 시는 건이 과 함께 월남   상황과 이후 실향민  삶  

극 이 상 고 있다.

淸川江에  탄 가

어 운 黃海를 어내  仁川항에 닻  내린 

1946  운 여름날 새벽

 그 날 새벽부  십  루같이

다시 십  루같이  다시 십  루같이

삼십  루같이 직  가지 생각.

― ｢가  보고 고 죽어 그리고 다시 태어나리｣ 부분

건이 월남   상황  이처럼 구체 인 지명과 도, 시간 지 상 히 

4) , ｢상실 식과 탐구 신: 건  6ㆍ25 연작시를 심 ｣, ≪ 시 ≫, 1989. 6., 42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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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는 것  실향민  실인식  명징  보여주  해 이다. 그는 

사  어 월남했지만, 신 ㆍ 실  를 잡지 못 고 ‘십  루같이, 이

십  루같이, 삼십  루같이’ 직  가지 생각만  며 살게 다. ‘

직  가지 생각’이란 곧 북  고향  이르는 말인데, 그가 ‘30  루같이 직 

 가지 생각’에만 집 게 는 것 , 그  실향민  실  부재  신

 훼손  일면  시 는 것이다.

‘어 운 황해’, ‘ 어내린 인천항’ 등에    있듯, 그는 고향  떠나

써 이미 당당  주체  삶  상실 다. 이 시  후 부에  시인   가지  

소망  상 고 있다. 나는  에 이 들어가  에 ‘맨  고향  

는 것’이고,  나는 ‘죽어도 속에 드는 그런 죽 이 니라/마  날 라도 

는 것처럼 사지를 좍 펴고 죽는 죽 ’이 그것이다. ‘맨 ’과 ‘사지를 좍 펴고 죽

는 죽 ’이 시 는 것 , 분단이 주는 인 인 속 에  벗어나 신 ㆍ신체  

자 를 획득함  미 다.

난민들  월남    상황과 극 인 장  ‘ 죽이고 죽이고 떠

나  그날 에/ 과 이는 살 남게  여/울  우는 철없는 것  목졸

라 죽이었 ’(｢그 습니다｣) 등에 도 사실  사 다. 이러  사실 이고 구

체 인 시  사 속에는 모 고 부조리  쟁과 분단 상황에  시인  

 실인식이 어있다.

열시 릿 다

열 시 가 가  보인다

열 시 루가 다 고

루가 시작 는 어

욱 짙  어 이다

그러나 그  큼  자국

내게  다가 는 를 본다

시 마침내 는 어  어낸다

산이여 강이여 늘이여

시 이여 언 이여 샘이여

홰나 여 이여 뜰이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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큰 부엌  큰 솥이여 작  솥이여

마른 나   불타는 부신 궁이여

시 버님 님

버님 어 님이시여

시 (  번 는 종소리)

다 시 리 에 떠 르는 희  

여 시 다시 가 없는 이다

― ｢여 시｣ 

 시  시간  경   열시부  새벽 여 시 지  어 있다. 시인  

모든 것이 잠드는 어 운 에 히  그만  공간과 식 계를 만든다. 이러  

역  계는 ‘  감 야/보이는 ’(｢ 이 는 4월에｣), ‘내  북  고향 /

어 속에/훤   있 니다’(｢내 어 ｣) 등에 도 드러난다.

어 속에  히   계를 는 시 도는 시인이 가닿고자 는 

지향 계가 손닿   없는  곳에 있거나, 그러  실  계를 지니고 있  

시 다. 건이 가장  어 이 시작 는  열 시에 ‘ ’  만남  시도

는 것도  이 이다. 여  ‘ ’라는 상  시  맥상 ‘북  고향’  

미 다. ‘북  고향’   ‘어 ’ 속에  소 큼 내게  다가  그 본래  

모습  드러낸다. 그 모습  ‘산, 강, 늘’   풍경에 부  ‘ , 언 , 샘’이 있

는 일상  공간, 그리고 ‘홰나 , , 뜰’   다가 다.

시인  시   곳 부   가 운 풍경  즉, 외부공간에  내부공간

 이동 고 있다. 이는 시인  지향공간이   공간에  축소  좁  

공간  집  미 다. 이 축소  공간  곧 건   ‘고향집’  드러

난다. 고향집  그가 가장 고 싶어 는 공간  모 지향  미를 담고 

있다.  시에  시인  시 이 마지막  부엌, 특히 궁이  축 는 것  이 

이다. 궁이는 생명  원천인 여  자궁  미 다. 그는 큰솥 작 솥  

궁이에 마른나 를  태움 써 죽어있는 탯 에 생명  불  일 키고자 

다. 이는 다름 닌 실향과 이산  인해 랫동  에 여있  고향집과 

상실  뿌리를 재생 고자 는 시 도이다. 이러  시도는 곧 버님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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님 그리고 버님 어 님  이어지는  재생  통해 실 다. 그러나 어

속에  이루어진 고향과  만남  ‘여 시’  상징 는  공간에 는 모  

사라진다. 이것이 이 시  극 인 미축이고, 시인  실인식  본질이다.

① 라보  30 / 직 라만 보  30 /  짓 고/간 짓 고/쓸개 짓 고/

이마  짓 /그러  월입니다

― ｢ 래도 ｣ 부분

② 우리 집에는/ 도 지 못 는/  나가/있습니다// 20  함께 산 

자식들이 지 못 고/30  가 이나/함께 산 집사람도 지를 못합니다

― ｢ ｣ 부분

③ 도 보지 못  그 사나이/ 닥에  쯤 떠  고향  가고  그 

사나이/ 도처럼 허리 꺾인 사나이를 나는 보 다/나만이 본 그 사나이/

갈 갈  헤어진 지가랭이를 보 다

― ｢ 쯤 떠 ｣ 부분

  편  시를 내용별  리 면, 시인  실향 후 30  동  스러운 고향 

그리움  월  보내다가(①), 도 모르는  나를 만들 에 이른다(②).

그리고 야 닥에  쯤 떠  고향  가고 는 사나이  상  보게 

다(③). 이  편  시에는 건  고향상실  이 상징  함축 어 있

다. 실향민  살   그  30  ‘ , 간, 쓸개, ’ 지 짓 게 는 고통  

시간이었다. 이 시간들  그에게 신체 훼손 뿐 니라, 신  훼손 지 겨주는 

상처  시간들  드러난다. 그가 도 몰래 북  고향  라볼  있는 ‘ ’

나를 만든 것  그  이러  신 , 신체  상처  이를 다. 그러나 이

러  시  어   없이 실  단  내포 게 다. ‘ ’  개폐에 

라 소통과 단  공 게 는데, 시인  스스   나를 만듦 써 상

과  소통과 단  복 이다. ‘나만이 만질 가 있고’, ‘나만이 여닫  

가 있’는 이  ‘어 운 새벽, 어 운 ’  ‘ 이 는 식날, 가  

 추 날’에만 열리는 , 폐쇄  미를 담고 있다.

‘ 라보  30 ’ 그리고 도 모르는 ‘ ’ 나를 만들 에 이어 시인   

다른 시  모색 다. 이는 실 속에 는 갈  없는 고향  상상  통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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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고자 는 것이다. ‘ 도 보지 못 ’, ‘ 닥에  쯤 떠 ’ 등  이 시  

시 공간이 상상 계임  시 다. ‘ 도처럼 허리 꺾인 사나이’, ‘갈 갈  헤

어진 지가랭이’는 분단 극과 철조망  폭 인 힘  상징  보여 다.  

 편  시는 쟁과 분단이 남    없는 실향민들  상처  간  고향 

그리움  심회가 시인   통해 함축  그 지고 있다.

6ㆍ25 쟁  건  일생  가름 는 결 인 체험이며, 이후 시 식  

탕  이루게 다.5) 그는 민족  분열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극  실체를 그

 내면 계에 통합  지니고 있 며6), 이는 실향 식  시  상 를 통해 

보다 명 게 드러난다. 건  실향 식  시 경  살펴본  같이 6ㆍ

25 쟁과 분단에 있다. 그  실향 식이 가장 강 게 함축 고 있는 것  뿌리

식이다. 그에게 고향상실  곧 조상  내  뿌리를 상실 는 것이며,

뿌리상실  다시 신  상실  이어진다. 다시 말해, 그에게 고향상실  근원  

존재상실  미 는 것  그가 극복해야  가장 본질 인 요소에 해당 다.

여  건  고향회귀에  연 과 시 극복  미가 부여 다.

III. 실인식과 욕망의 시 극복

1. 꿈과 실의 재인식

건  1988  6월 13일 60  일  타계 지 일생 엇인가를 

헤매었다. 이 ‘ 헤맴’  과  신 는 그  랜 시 극복  여 이 도 

고, 실 는 이 인  살 갈 에 없는 실향민  삶  도 

다. 그는 1952  구 난민 용소에  울  라  뒤 출 사 希望社에 취직

 함 써 처  출 계에 몸담게 다. 이후 출 사나 잡지사 등 여러 곳에 

잠  도 했지만 일생 고  직장  갖지 못했다. 그가 일 게 타계

지 열  쳐 몸담  월간 시 지 ≪ 시 ≫  그에게  열

5) 민 , ｢6ㆍ25  北  고향, 상실  시  극복｣, ≪ 시 ≫, 1993. 6., 202쪽.

6) 신동욱, ｢ 건 ｣, ≪ ≫, 1980. 9., 235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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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에 여 다는 자부심  심어주었 지 모르지만, 생계를  직장

이 지는 못했  것이다. 그는 고향  상실함 써 신 나 실  

원  랑자가 어 버 는지 모른다.

건이 임없이 극복  에 천 는 것   이러  그   삶과 

연계  가진다. 그  극복  는 단 히 실  를 어 보다 근원 인 

 즉, 상실  존재회복과 자 구원에 토 를 고 있  이다. 건이 

실인식  통해 자각 는 자 존재는 쟁체험   극  존재이며, 북에 고향  

 실향민이며, 고향회복  열망 는 근원  존재이다. 건이 이러  자 존재

를 극복   있는  실 는 불가능 다. 그가 꿈, 상, 상상 계를 통

해 시 극복  도 는 것  이 이다. 그  시 상  과  체  명징  

실인식  탕  극  체험  재 , 체험에  과 용 그리고 시

극복이라는 구도를 고 고 있다. �북  고향�  시편들도 체  이러  

시 구도를 보이며 극복   모색 게 다.

내 고향  이북이지만 

꿈속엔 이 있어  갈 가 있 니다

― ｢  람｣ 부분

 이십

린 꿈에 만 뫼시는 어 님이시여

― ｢ 린 꿈에 만｣ 부분 

꿈  마  원  근원이며 내부 계  외부 계  이 새이다.7) 꿈  실  

계를 월 는 상공간 , 실에 는 이루지 못  어떤 것  ‘꿈 라도’

이루겠다는 욕망에 해 도입 다. 건  북  고향  라보  해 도 

모르는 ‘ ’ 나를 만들었듯, 다시 ‘꿈’  통해 ‘꿈속  ’이라는 나  월

 공간  만든다. '꿈 '  시인이 북  고향  가  해 만든 매개 이다. 이는 

‘꿈속엔 이 있어 갈 가 있 니다’, ‘ 린 꿈에 만 뫼시는 어 님이시여’ 등

에  그  시 도가 구체 다.

7) 장 에르 리샤르/ (역), �시  이�(민 사, 1984), 206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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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에게 고향회귀는 본래  자신  는 것, 훼손 지  맑   자

리  돌 가는 과 이다. 그러나 꿈  매개  욕망  실 고자 는 시 도

에는 그 꿈이 실  실  불가능  계를 지니고 있  시 다.

나는 죽  가 없습니다./꿈마다 가는 고향집  썰 니 어  어 컴

컴 니다. 그래도 날마다 꾸는 꿈마다 나는 이북  고향집  갔 니

다./그러  어느 날  꿈이었 니다./나는 드 어 버님과 어 님   

님   가 있었 니다. 죽어  재가 었  어 님과  님 그리고 죽

어  이 었  버님  고향  돌  다시 사람  신 여 함께 살

고들 계셨 니다./나는 죽  가 없 니다./고향집  마다 훤  이 가득

니다./고향집  구 마다 훤  이 가득 니다.

― ｢꿈 ｣ 부분

꿈이란 실  는 가장 강  매개 이다. 그것이 꿈꾼 자가 간 게 

소망 는 어떤 것이든, 그  것이든 실속  여러 이미지들이 식  

태  어 나타난다. 건  경우 자  미 즉, 고향 그리움  간  소

망이 꿈이라는 매개  통해 실 다. 이는 “꿈  나  소망충족”8)이라는 

이트  말  명   있겠는데, 건이 꿈이라는 매개를 통해 고향회귀를 

도 는 것도 이러  꿈  특   것이다.

 시에  건이 ‘꿈마다 가는 고향집  썰 니 어  어 컴컴’  

공간  드러난다. 썰 게 고 어 컴컴  고향집  풍경  가족들  부재를 

시 다. 고향집에  락 고 편 게 살고 있어야  이 가족들  이남에  

극 인 삶  살다가 생  마감  것  상 고 있다. 그  부모님과  

님  이미 죽어 ‘ ’이 었거나 ‘재’가  죽  이미지  드러난다. 이러  죽  

이미지는 ‘어 님  재  큰 님  재는 강 에, 작  님  재는 부산 닷

8) S. 이트/ 태( ), �꿈  해 �( 사, 2005), 143쪽. 이트는 이  3장 <꿈  소

망 충족>에  다 과 같이 말 다. “꿈  미  것도 부조리  것도 니  에, 우리들  

면 에 일  상  잠들어 있는데, 다른 일부가 깨  시작 다는 것   해야 다. 꿈

  심  상이며, 어떠  것  소망 충족이다. 꿈  우리가 각 시  심  행   속

에   있는 것이므  매우 복잡  신 동에 해 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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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뿌 니다’ , ‘ 버님  이북  가는 목 산 에  써  모셨습니

다’ 등에  극 다.

그러나 어느날  꿈에 시인  이들이 다시 고향집  돌  신해 살고 있

는 것  보게 다. 이들  신  그동  썰 니 어  어 컴컴  고향집

 ‘ 마다 훤  이 가득’  공간  살 나게 다. 시인  쟁과 분단  

인해 뿔뿔이 흩어  극 인 죽  맞  가족들  다시 신시킴 써 죽어

있  고향집  고 건강  생명  공간  부 시킨다. 이러  생명 이미지는 

건  식, 식  소망충족  미 다. 그는 부모님과  님  신시키

고  죽  이미지  드러나  고향집  이 가득  집  시킴 써 상실

 자 존재 회복  도 고 있다.

이처럼 그  시  극복 계는 과거  단란했  어느  간  시 재 에 놓여

있다. 그  실 부재 식과 고향 스는 잃어버린 고향  회복 즉, 어있  

고향집  재생과 죽었  가족들  신  통해 극복 다. ‘어 /훤  ’, ‘죽 /

신’ 등 강/상승  립  구도는 이러  건  시  극복과  특징  상징

 보여 다.

이  꿈 에 가는 고향집 가  햇살  등어리에 사롭습니다. 에  사

랑     걸 걸이 시는 버님과 어 님께 는 들

국  향내가 납니다. 그런데 모를 것  리 보고 다시 보 도 버님과 

어 님  모습이 삼십  에는  보이는 사실입니다. 쫓겨 헤매인 

이남   람에 시달  모질게 이 게 삭  십  고개에   다

리 그린   감 셨  버님과 어 님.

― ｢죽어 야｣ 부분

건이 어 고 썰 게 어있  고향집  마다 훤   가득 우고,

그 곳에 죽  부모님과 님들  신시키 지는 랜 시 극복 시간이 소요

다. 그리고 이러  시 노  여 에  나지 고 다시 고향집  풍경  과거

 행복했  어느  간  돌 놓는다. 리 보 도 ‘삼십  에  

보이는 버님과 어 님’  모습  시인   추 게 다.  공간  

건이 이르고자 는 가장 근원 인 공간이라   있다.  공간이야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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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훼손  신체  신  회복시    있는 가장 이상  공간  상 다. 그

가 꿈  통해 고향→고향집→가족들  신→  부모님   상 며 

 공간에 이르고자 는 것  이 이다.

 시에   고향집  ‘등어리에 사 운 가  햇살’, 버님과 어 님  

‘  걸 걸이’, ‘들국  향내’가 나는 부모님  모습 등  사 다. 이러  

풍경  죽 과 립 는  계 즉, 평 움과 자 움 그리고 생명  계

를 다. 그러나 들국  향내가 나는  부모님  북  고향과 꿈속  과

거  억  통해 만 그 존재가 감지 다. 여  건  지향 계  극 이 

드러난다.  들국  향내가 나는  부모님과 이남에  고통스럽게 죽어간 

실속  부모님  모습이 면  분단 이데  극 이 극 다.

이는 건  고향시편들이 내재 고 있는 시  일면이라   있다.

이승훈  건  시 집 � 건 시 �(탐구당, 1985)  평에 , 건이 

 이미지  상징 는 ‘연분  계’(｢ 침 진달래｣)  만나게 는 것 , 30

이 게 지속 어  그  시  모험이 취  가장 겨운 부분이자, 그  시

 승리에 해당 다9)라고 말   있다. 여  ‘연분  계’란 다름 닌 그

 시  극복 계를 말 는 것이다. ‘연분  계’  만남에 이어 �북  

고향�에  ‘꿈 ’이라는 새 월  극복공간  조는 건   다른 시

탐구  결과라고   있다. 이는 “꿈  구조를 통  과거지향  상상  미

”10)  극복  태  상 고 있 이다.

2. 와 통합의 세계

건이 ‘꿈 ’  통해 나마 잃어버린 고향  회복 고 신  극복토 를 마

  있었  것 , 그  열  시 식  결과라고   있다. 그   다른 

시 극복  보여주는  계는 ‘꿈 ’  연장 상에  그 시 미를  

 있다.  계는 건  결 시키  실 ㆍ 신  단 과 고독 그리고 

어 과 망  벗어나 새 운 인식  계  어들고자 는 시 도이  

9) 이승훈, ｢ 건  상처｣, ≪ ≫, 1986. 6., 403쪽.

10) 식, ｢말과 孤節｣, ≪ 시 ≫, 1988. 6., 70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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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다. 그가 도 는 새 운 인식  계란 ‘ 자’라는 단  계에  ‘우리’라

는 통합  계  나 감  미 다.  이후 이러  인식   그  마지

막 시집인 �돌�  존재 월  가는 요  계 를 마 다.

, 이 에  다루게   계는 ‘ ’과 ‘ ’ 이미지를 통해 그 시

도를 볼  있다. 건 시  요  특징  나는 다양  이미지  

시 변용에 있다. 건  시 집 �詩를 �11)에  “이미지는 강  희망,

탐욕스런 생명 이 쳐나는 꿈”이라고 말   있다. 그는 “ 가 나타내 보이고 

싶  것, 떠 리 고 는 것, 그런 것  가장 게 그리고 구체   생

생 게 해주는 것이 이미지인 것 같다”12)라고 명 고 있다.

건 시에  이미지들  주  립  에  상승지향 구조를 띠고 있다.

상승 이미지들  체  , 불, 나 , 소리, 새, , 돌 등  이미지를 통해 드러나

는데, 이는 곧 건  극복 계인 생명  상징 다. ‘ ’과 ‘ ’  강 이미

지이지만,  속 상 다시 증 가 어 상승 다는 에  상승 이미지를 내포

다. 엇보다 이 에 등장 는 ‘ ’과 ‘ ’   이미지  상승  미

를 지닌다. ‘ ’과 ‘ ’  건  고향회상 장면에  떠 르는 고향 이미지 ,

래 어리진 상처를 덮어주고 풀어주는 상처  미를 담고 있  이다.

① 가슴에 어 /그 많  이야 /  남짓  가슴에 어  이야 /크고 

높고  많  이야 /다 면  노래처럼 다 면 /함  내립니다

― ｢함 ｣ 부분

② 풍  에/움 리고  지나간 날들  생각/낡  사진첩 들 는데/돌

가지 못 는 /  고향 에/함 이 군요

― ｢ 는 날 ｣ 부분 

건 시에 드러나는  단  자연 상이 니라, 고향  강ㆍ산ㆍ들처럼 

시인  식속에 각인  고향 이미지이다.  재  과거를 이어주는 억  

인 동시에 고향회상  통 이다. 시인  억 속에  재 는 고향   

부분 ‘함 ’ 이미지  드러난다. 이 함  시인  여  ‘  많 /이북/고

11) 건 시 집, �詩를 �(청운 출 사, 1961), 148쪽.

12) 건ㆍ 만 담, ｢나  文學, 나  詩作法｣, ≪ ≫, 1983. 4., 278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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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꿈’(｢ 자국｣)  꾸게 는 매개 인 동시에, ‘가슴에 어  많  이야 ’(①)

들  풀어주는  역  다.

시인에게 북  고향  이미 ‘돌 가지 못 는 /  고향 ’(②)이 어버 지

만, ‘낡  사진첩’ 속에는 직도 ‘함 ’  풍경  살 있다. ‘낡  사진첩’  

시인  고향 떠남이 래 었  말해 다. 그 시간들  ‘ 풍  에/움 리고 

’  보낸 상처  시간들이다. 그러나   ‘못다 본 /다 보는 ,

못다 푼 /다 푸는 , 못다  /다 주는 , 못다  말/다 는 말, 못다 꾼 꿈/

다 꾸는 꿈’(｢내리라 가득 라｣)이 어 실향  상처를 시킨다.

건  ‘ ’  랜 마  결  워주고 결  상처를 풀어주는 뜻  

를 내재 고 있다는 에  단히 요 다. 이러  ‘풀림’  계가  그

 상처를 시키는 강  힘  작용  이다. ‘꿈 ’이 상상  계라

면 ‘ ’  실 계이고, 꿈이 어  동 다면  히  그 어  주는 

등불 역  다.  꿈속  고향 이 건 자만   행 다면,

 모 가 공   있는 보편  에 가닿  있다. 건이  통해 뜻

 인간 를 회복 게 는 원인이 여 에 있다.  다시  녹 내리면  

상처를 시킨다.

 만질 가 있 니다// 마  만질 가 없 니다// 지만  마

 만질 가 있 니다//  날  마 이 척척 니 는 것  그 입

니다//  고향  마  에 있 니다// 그래  내가 만지지 못 는 마 이나 

 고향 //  이  만질 가 있 니다//  어느 날 가  어느 날//

내  고향 // 척척 니  마 에  다시 척척 니 어 있 니다// 그

런 날이면 늘 가 내 //  진달래나 단풍이 린 천지간에 번지는// 불

입니다

― ｢ ｣ 

 시에  시인   매개  고향  만난다. 시  구조는 ‘ →만질 가 

있다’, ‘마 →만질 가 없다’, ‘ →마  만질  있다’, ‘  고향→마 속에 

있다’, ‘ →마  만질  있다’  어 있다. 결국 ‘ ’  마  만질  

있  에 마 속에 있는 고향  만나게 다는 것이다. ‘ ’과 ‘  고향’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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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남  시인  간  고향 그리움  시  상이다. 시인  고향 그리움  ‘  

어느 날 가  어느 날’이 면 욱  간 해진다. 여  ‘  어느 날’과 ‘가  

어느 날’  건  시편들  통해 추해 볼 , 식날과 추 날  미 고 있

는 것 같다. 시인  식날과 추 날이 어도 고향에 가지 못 는 슬  ‘  

진달래’  ‘  단풍’에 고 있다. 그러나 그는 이를 다시 ‘불 ’  워 

림 써 강  심상에  상승  심상 즉, 시 승 를 도 다. ‘불 ’  

이 지나간 자리에 어난 생명  이다. 건  극복 계가 개 그 듯  시 

역시 ‘ /불 ’  립구조를 통해 시 극복  획득 다.

건  ‘ ’  시 ｢새 ｣에 는 다시 ‘  /  그리는/그리움  ’

 상 다. 이 ‘ ’  ‘  ’  그리는 그리움  이 도 고,  

  부르며 는  이 도 다. 건에게 ‘ ’  이   

미 뿐 니라 해  용  미 지 내포 다. 그는 ‘새 ’  내  해 는 

쟁이나 폭  힘이 니라, ‘ ’  열어야 다는 인식  보인다. 그  시

극복  범주는 이  ‘고향, 고향집, 가족’  리에  ‘  ’  상징 는 민족

 미  고 있다. 건   이  건 개인  이면  월남

인 체  이 도 고, 국인   장 다. 이러  건  ‘ ’이 

도 는 내  미는 해  용  탕   ‘ ’  과 염원이다.

①  처  닢에 / 닢  이는 람결인데/…/어  사랑  우리들 

사랑 /시작 지 리

― ｢처  열리는｣ 부분

② 늘/ 침에/보는 산 개울  /조  /맑  보입니다…// 그러나/  

덮인 / /얼어붙  /북  가는/  // 말  어 보다는/조  

  것이게 는 것이/ 늘 침/새 침 /우리들 간 /소망입니다

― ｢ ｣ 부분

‘ ’과 ‘ ’  통  건   계는 이  ‘나’  ‘ 자’라는 단  

계에  ‘우리’라는 통합  계   도 다. 이는 곧 이 지 ,

폐쇄  에 있  상과  내  해를 시 다. 이러   탕에는 ‘사

랑’이라는 시 미가 매개 어 있다.(①) ‘사랑’  ‘ ’이 보여주   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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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해  용  계에  좀  심  계  미  부여 다. 이러  

‘사랑’  ‘ 닢에  닢  이는 람결’에  시작 어 ‘ 늘속 부시게 히며/솟는 

큰 산  사랑’  승 이다. 이 시에 상 고 있는 ‘처 ’과 ‘시작’이라는 

시  ‘사랑’  매개   새 운 계 즉, 해  열림  계에  시인  희

망과 가 시 어 있다.

건  ‘북  가는 ’도 이  자만  이 니라, ‘우리들 간  소망’

(②)이라는 인식  드러낸다. 이 지 ‘북  고향’  건 개인이 극복해야  

시 상  상 고 있었지만, 이 는 함께 극복해야  민족 ㆍ 실  과

 다. 그리고 이러  극복에는 쟁 등 폭  힘  원리가 니라, 사랑과 

해  가 매개 어 있다. ‘ 늘/ 침에/보는 산 개울  /조  /맑  보

입니다’에 도 시인  이러  인식  엿볼  있다. ‘맑  산개울  ’  고 

 자  만남  미 다. 이러  자  만남  계가 건이 도

는  통합  계이고, 그가 종국에 이르고자 는 시  극복  계이다.

건  40여  시작과  내 , 외  상실  고향과 그 고향  회복

에 이 맞춰  있다 해도 과언이 니다. 고향회귀는 곧 상실  자 존재를 회

복 는 이며 진  자  만남  미 다. 건에게 고향/자 존재는 동

일시 고 라  고향회귀는 곧 그  랜 고향 스  시 극복  미 다.

이 부  건  시 식  그  시 계  결집이라고   있는 마지막 시집 

�돌�  존재탐구,  취, 존재 월  계  다.

IV. 결론

건   시를 외 고는 체  모 니즘  특  탕  그  

독특  시 계를 열어 다. 그  실험  시 식에 탕  미  시 계는 그를 

50   모 니즘 시인 ,  시사 도 큰 족  남  시인  평

가 게 다. 시집 �북  고향�  시편들  , 시에  보이  건  시

 특 과는 다소 거리를 보인다. 이는 개인 ㆍ주  감  입이 많  ‘고향시’

 특색이 주는 계라고  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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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건  ‘고향시’는 단 히 쟁체험과 실향 식  객  진 에만 

존 는 것이 니라, 시 상 를 통해 미 인 극복 태를 띠고 있다는 데 그  

 가 가 놓여있다.  이 시편들이 내포 는 시 도가 역사  실, 분

단 모 에  고 과 식  견지 고 있다는 에 도 그 시 를  

 있다.

건   시 계를 지 는 시  상상  쟁체험과 분단 식이다. 엇

보다 그  시 식  사 잡  것  분단  인  고향상실에 놓여있다. 건에

게 6ㆍ25 쟁  곧 고향상실  연계 고 실향  상처는 일생   없는 그  내  

스  자리잡는다. 그에게 주어진 ‘실향민’이라는 상  그가 지고가야  가장 

큰 실  극복과 이면  이후 그  시 여  시 는 심 가 다.

건이 고향회귀를 통해 그  내면 식  심  르는 ‘고향 스’  

극복  도 는 것 , 근원  존재  자 존재 회복 지에  롯 다. 고향

회귀는 곧 건  상실  존재회복  미 고, 라  진  미에  신

 자 를 내포  이다. ‘꿈 ’  갈  없는 북  고향  가  해 만든 

매개 , 시인  고향회귀에  열망  실 시  다. ‘ ’과 ‘ ’  상처

 자  이미지  등장 다. ‘꿈 ’이나 ‘ ’ 그리고 ‘ ’ 이미지를 통해 변

주 는 건  극복 지는 가장 극 인 극복 태를 띠고 있다.  극복과 

 이후 그  통합  인식  계는 그  랜 시  과  시 승  계

라고   있다.

건  �북  고향�  시편들  그 동  마 껏 고향 그리움  시를 쓸  

없었  실  약과, 개인  체험인 ‘고향시’를 쓰는 것에  시인  시

 고민이 함께 녹 있다. 편,  드러내고 싶지  시인  내면 식  

변 즉, 스  사 들  시  상 고 있다는 에  그  시 도  

미  요 이 드러난다. 이는 결  마  상처를 스스  풀어내냄 써 상처

  모색 는 시인  시 도 , 그  시 계에 새 운  가

는 요  시 단계라고  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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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 요 약

이 논  건  후 시 �북  고향�  심  그  고향 그리움  

심회  시 식에 내재  고향 스  시  극복과  살펴본다. 건

 50   모 니즘 시인 , 그  실험  시 식과 그에 른 

 취는 시사 도 큰 족  남겼다는 평가를 는다. 시  40여  동

 지속  그  시 탐구는 단계별 시 변  독특  미  시 계를 여는 

이 다.

이러  건   시 계를 지 는 시  상상  6ㆍ25체험이라  

 있다. 그  ㆍ 시가 주  ‘ ’  상징 는 쟁  극  상

고 있다면, �북  고향�  시편들  분단 모 에  과 실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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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투고일：2008. 4. 10. ◉ 심사완료일：2008. 5. 29.

◉ 주제어(keyword)： 쟁체험(War experience), 분단(division), 고향상실(loss of hometown) 

고향 콤플렉스(hometown complex), 극복(overcome).

에 토 를 고 있다. 실향 식  건   시 계에 걸쳐 그가 극복해야 

 가장 큰 시  극복 상  내면 어 있다. 건에게 있어 6ㆍ25  상

처는 결국 실향  상처  집약  이다.

라  ‘꿈 ’  통  고향회귀  ‘ ’과 ‘ ’ 이미지를 통  자  

계는 가장 극 인 시 극복  다. 고향회귀는 곧 건  신  

극복 계를 미 며, 자 는 새 운 인식  계 즉, ‘ 자’에  ‘우리’

라는 통합  계  도  이다. 시집 �북  고향�에 나타난 고향 

스 극복과  건 시 계  요   그  마지막 시집 

�돌�  존재 월  가는 나  돌 역  게 다.


